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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촉구
울산, 환경 피해로 주민 건강․문제 속출 … 국세 10% 이상 환원돼야

울산시 남구청이 석유화학단지와 단지 인근 기업에 부과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주도록 정부에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최근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과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와 단지 인근 기업체에 부과되

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요

구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개획재정부,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8월22일 발표했다.

요구안에서 남구청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위치한 남구는 석유화학단지가 배출하는 대기와 수질공해, 

악취 등의 환경 피해를 입었고 주민 건강과 농작물의 피해, 교통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해소해 줄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명목 하에 수십년간 고통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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